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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묻고 점검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이다. 이 양자택일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그렇게 사는 신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를 동
시에 다 이룰 수 있는 신자와 방법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단언이 아닌가! 

이 양자택일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하고 선
택한 질문이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종교지도자들의 엄포에 베드로
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고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것이다.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9-10)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한 전도자나 목사가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전한다면 그를 어찌 예수님의 종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종, 인기와 명예의 종, 사람의 칭찬과 상
의 종일 따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기를 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자
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자녀도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직장에서는 고용주와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나 내가 속한 사람을 기쁘게 하
는 삶을 사는 것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추구할 
동일한 삶의 원리와 태도이겠는가?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된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기본이자 거룩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과 상을 얻으려고 행하는 자들이 있었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마 6:1)고 경고하셨다. 사람에게 보이며 사람에
게 칭찬받으려고 해서 마침내 사람의 칭찬과 상을 받았을지라도,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
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인정도, 상도 얻지 못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흠모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이들에게만 한정된 문제이겠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의외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사람의 평가나 인정이나 칭찬이 아
니라, 하나님이 아니신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초
점을 두고 그분 앞에서 마음과 중심과 삶을 바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이 아
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구체적인 인도를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술수를 쓰고 비위를 맞추고 머리를 굴리면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주실 상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기
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제는 사람 눈치보
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